
브라질 투자 급증에도 “헛바퀴”
2011년 1-7월 투자 10위로 부상 … 바이오에탄올 투자 전무

2011년 들어 브라질 투자가 급증해 우리나라가 브라질의 10대 투자국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 상파울루 코리아비즈니스센터가 9월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년 1-7월 국내기업 등

이 브라질에 직접투자한 금액은 2010년 1-7월 1억9400만달러보다 3배 이상 늘어난 6억800만달러를 기록했다.

투자규모 기준으로 2010년 21위에 불과했지만 2011년 1-7월에는 10위로 뛰어올랐다.

네덜란드가 127억달러를 투자해 1위를 차지했고 미국(54억3000만달러), 스페인(53억6000만달러), 일본(49억

9000만달러), 영국(20억4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브라질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생산원가를 줄이려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브라질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대중공업은 중장비 생산을 위해 리우데자네이루의 이타치아이아 지역에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2012년

말까지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6억달러를 들여 브라질 피라시카바 공장 건설에 나섰고, 삼성전자도 마나우스 TV 공장 확장

을 위해 투자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브라질은 수년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국내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며

“브라질에 대한 관심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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